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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어떤 자매님이 실망스런 표정으로 찾아와서 명절에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못 말려요. 제가 하는 일엔 무조건 트집부터 잡아요.”

	그 자매님은 이야기 이러했습니다. 명절에 그 자매님은 동서들과 의논해서 갈비를 준비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먹어보지도 않고 대뜸, “이거 호주산 갈비 아니냐? 값이 싸긴 하지만, 맛은 영 별로야”라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왜 맛없는 싸구려 갈비를 사왔냐는 거죠. 그리고 반찬을 상에 올려놓자, “작은 접시에 이게 뭐냐? 좀 큰 접시에 담지”라고 핀잔을 주었답니다. 파전을 부쳐 놓으니까 쓱 보더니, “웬 계란을 이렇게 쏟아 부었니? 이게 계란전이지 어디 파전이냐?”하고 면박하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만 보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불평을 한답니다. 

	시어머니가 여러 며느리 중에서 유독 자신만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생각하니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답니다. 시댁이란 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니까 남편은 한 술 더 떠서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당신만 차별하시겠어? 왜 생각이 그렇게 유치해?”

	정말 자기 편은 한 명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시어머니와 감정이 나빠지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자꾸 틀어졌습니다.

	그 자매님의 말을 듣고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시어머니 장단에 무조건 맞장구를 쳐 주라고 말입니다. 예컨대, “이거 호주산 갈비 아니냐? 값이 싸긴 하지만 맛은 영 별로더라”라고 말하면, “어머님도 그런 생각이시죠? 혹시나 해서 한 번 사왔는데 다음에는 역시 한우가 낫겠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어머니의 공격은 거기서 그냥 싱겁게 끝납니다. “그래... 그럼 한 번 먹어나보자.”

	또 “작은 접시에 이게 뭐냐? 큰 접시에 담지”라고 말하면, “역시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큰 접시가 낫겠어요”라고 대답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럴 것입니다. “뭐, 일단 담았으니 그냥 먹자.” 파전을 보고, “이게 어디 계란전이지 파전이냐”하고 핀잔을 주면, “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계란이 좀 많이 들어갔죠?”하고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의 공격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아주 많이 접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소위 끊임없이 ‘주인과 하인’ 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마치 자신이 주인인 척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가려보자고 따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간에, “당신이 주인이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 전까지는 이 싸움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계속 따지면 절대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개가 서로 으르렁 댈 때는 서로 그냥 싸우게 해서 서열을 정해주면 싸움은 끝이 납니다. 내가 종이 되고 남이 주인이 되면 싸움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종이 되기는 싫습니다. 서로 주인이 되겠다고 난리 치니까 평화가 없고 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bookmark: _GoBack]	존경할 만한 좋은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학생의 심리는, 자기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교실에서 학생 자리에 앉아있기는 있지만 자신이 선생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별로 존경스럽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이 못마땅했던 당시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잘 났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주인’ 되고 싶은, 잘 나고 싶은 유혹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열매를 따먹은 유혹에 빠졌던 이유는, 자기들이 하느님과 같아 지려고 했던 교만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원죄가 되었죠. 그만큼 ‘교만에 대한 유혹’은 강하고 쉽게 뿌리치기 힘듭니다. 이 교만은 다름아닌 내가 종이 되기 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은 유혹이고, 다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기 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짜증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종이 되기 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어서 짜증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섬기지 못하고, 서로 종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서로 죽어라 싸우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잘 난 척하고 불평 많고, 비판 잘 하는 사람은 인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들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교만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윗자리에 앉으려만 하고, 서로 상전이 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항상 끝자리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기만 하다 보면 언젠가 끝으로 밀려나고 말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잘난척 하는 사람은 저절로 종의 신분으로 밀려 날것입니다. 반대로, 종의 신분으로 겸손하게 봉사하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는 진짜 주인으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 째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죠. 

	미국 대학생들에게 천국에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을 대라고 했더니 ‘마더 데레사’가 천국에 갈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다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몇 퍼센트나 표를 얻었을까요? 75% 정도였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삶을 바친 성녀 마더 데레사도 75% 정도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95%가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마더 데레사보다는 잘 살고 있고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 신앙 생활도 가만히 반성해 보면, 때로 내가 예수님 보다 하느님 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신앙 생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보다는, 하느님이 내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좋으신 하느님이 아닙니다. 내가 공동체의 뜻을 따르고, 본당 신부의 뜻을 따르기 보다는, 공동체가 그리고 본당 신부가 내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